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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코로나 피해!

지부가 19일(수) 충북도청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금지 선언’을 촉구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

나 위기를 빌미로 강제 연차 사용, 임금삭감, 무급휴직, 

희망퇴직,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매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며 해고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

다.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자체 차

원에서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있는 해고금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고금지 선언하라!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해고금지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4월 21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양

주시, 서울시 구로구, 광명시 등 지자체들의 해고금지 선

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광역시도 단위 중에는 해고금

지를 선언한 곳이 없다. 충청북도가 광역시도 중 최초로 

해고금지를 선언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은 노동자

들의 삶을 안정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지

부는 충청북도와 면담을 통해 해고금지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충주에 새 식구! APTIV지회! * 주요 일정 *

■ 중앙교섭 및 중앙집행위
   - 8/25(화) 14:00, 금속노조

■ 현대차 엄벌 유성 기자회견
   - 8/25(화) 14:00, 대전고법 앞

■ 전태일3법 입법발의 대전 

   실천단 결의대회
   - 8/26(수) 15:00, 민주노총 대전본부

■ 충북 노동자권리찾기 선전전
   - 8/27(목) 06:30, 청주 사창사거리

충주에 새로운 지회가 설립됐다. 현대모비스충주지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APTIV지회이다. 자동차용 연속단자 커넥터,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충주와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APTIV자본은 계약직을 대거 고용하면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현장 노동자

들을 최저임금으로 부려먹기 바빴다. 현장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

지만, 노조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현 지회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기업노조를 설립했고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을 결의했다.

지부와 3개월간의 준비모임을 거쳐 8월 17일 설립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APTIV지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APTIV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충주지역에 

민주노조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 있도록 연대하자.


